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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의 날’ 기념주간 
산재보험 영상 공모전 시상식 개최

- 법정기념일 지정 이후 두 번째 ‘추모주간’ 운영...산재노동자 헌신 기려
- 국민 시각에서 제작된 숏폼 영상으로 ‘산재신청은 어렵다’는 편견 해소
- 박종길 이사장 “인공지능(AI)ž디지털 기술로 산재 서비스 개선하고 국가 책임 강화할 것”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기념주간을 맞아 
‘산재신청 바로알기’ 숏폼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산재보험 신청 
절차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6일 서울합동청사에서 시상식을 열고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 
작품을 시상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영상 콘텐츠가 
출품됐으며, 산재 신청 절차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은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희생을 기억
하고 산재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공단은 이번 
기념 주간을 통해 산재보험 제도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추진했다.

  이번 공모전은 ‘산재신청은 어렵고 복잡하다’는 기존의 인식을 깨고, 누구나 
제도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작들은 산재신청 절차를 국민의 시각에서 
간결하게 전달해 제도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에서는 
최우수상을 포함한 6개 팀에 총 500만원 규모의 상금과 이사장 상장이 수여됐다.

  공단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한 콘텐츠들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배포해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고, 필요한 이들이 
적시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시상식에서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의 취지는 산업재해를 
겪은 노동자를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
라며, “이를 위해 산재보험 제도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은 앞으로도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산재
보험 제도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필요한 때 적시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시상식은 수상작을 통해 산재보험 제도의 의미와 역할을 공유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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